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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 사람이 달 의  주 요 뉴 스

전국 로스쿨생 대상 ADR 전문 교육 실시해

● 언론중재위원회(위원장 권성)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

간 전국 로스쿨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조정·중재 등의 대체적 분

쟁해결제도(ADR)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했다. 

●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ADR 전문 교육은 법

원 조정제도 및 언론, 노동, 상사 등 제 분야의 조정제도와 사례, 설

득과 수사, 협상의 이론과 기법 등 ADR제도를 깊이있게 이해할 수 

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. 

● 뿐만 아니라 ‘조선의 헌법인 경

국대전’, ‘조선시대 언관제도’, ‘언론

환경의 변화와 소셜미디어’ 등 다양

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강좌와 함께 

선배 법조인과의 대화, 언론중재위원 특강도 마련됐다. 

● 교육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‘초상권 분쟁에 있어 동의의 범위’와 ‘언론조정신청사건의 기각결정에 

대한 법적 쟁점’ 두 가지 주제로 로스쿨생 토론회를 개최했다.(12면 참조) 

● 토론회를 마치고 권성 위원장은 실무수습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수여하고 

격려했다. 

언론  사람 제159호

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이 12일 제1차 예비법조인 ADR 교육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

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.

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

“법률 지식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더해야”
 로스쿨생들과 환경정화활동 실시

“예비 법률가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

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,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가의 마음은 늘 

사회를 향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”

송동경 학생 (이화여대 로스쿨)

“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법률인이 되어서도 주변 환경과 사회 문제

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초심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계

기가 되었습니다”

서정광 학생 (경희대 로스쿨)

ADR 실무수습 교육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과 사무처 직원들

이 8월 18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. 이날 봉사활동은 법률적 

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봉사

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로 18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가량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진행됐다. 

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(뒷줄 왼쪽에서 일곱번째)과 사무처 직원 및 위원회 실무수습에 참가한 로스쿨생
들이 18일 아침 한강공원 잠원 지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 


